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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1월 충남 소재 OO제약 원료의약품 합성공장에서 소염제 및 진통제 원료로 사용되는 
록소프로펜 나트륨((Loxoprofen Sodium)을 제조하기 위해 분말상태의 원료 록소프로펜산

(Loxoprofen acid)을 아세톤과 정제수 혼합물이 들어있는 반응기에 투입 중 화재‧폭발 사고가 
일어나 작업자가 부상당하고 천장 및 반응기 주변 벽체가 일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되는 등 
최근 들어 의약품 합성을 위해 의약품 원료 분말을 반응기에 투입 중에 크고 작은 화재·폭발사

고가 발생되고 있다. 그러나 폭발 위험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. 

본 연구에서는 분말상태인 록소프로펜산(Loxoprofen acid)의 폭발 위험성을 입도분포 측정, 
최대폭발압력 측정, 분진폭발하한농도 측정, 최소점화에너지 측정 등의 각종시험을 통해 분

석, 평가하였다. 

향후 최소발화온도 등 추가적인 분진폭발특성 시험을 실시하여 의약품 원료 분진의 폭발 위
험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로 인한 산업현장의 화재·폭발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. 


